
한미약품, 실리마린 제제 미국특허 획득

한미약품(회장 임성기)은 자체 개발한 실리마린 제제기술이 최근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9월9일 발표했

다.

실리마린 제제는 중독성 간 손상 및 간경변, 만성 염증성 간질환에 효과를 갖고 있다.

한미약품은 2000년 8월 독자적인 마이크로에멀젼 기술을 이용, 20-40%에 그쳤던 종전 실리마린 제제의 인

체흡수율을 최고 2배 높이는데 성공했다.

한미약품은 실리마린 제제기술을 적용해 2000년 8월부터 간장질환 치료제인 [실리만 캅셀]을 판매해왔다.

한미약품은 실리마린 제제기술이 2002년 3월 국내에서 특허를 받은데 이어 미국특허 취득을 계기로 해외특

허 출원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.

2002년 실리만 캅셀의 예상 매출은 30억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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